
 

 

독일 화장품가게 사업 주요 절차   

화장품가게를 등록하려면 적합한 사업장을 마련해야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안전관리 

감독(Gewerbeaufsicht)입니다. 특히 이 분야에서는 위생 규정이 매우 중요하므로, 예를 들어 별도의 고객용 

화장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는 집에서 업무 공간을 상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적용되며, 이 

경우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규정 및 건축 요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, 창업자는 처음부터 모든 

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 허가가 필요하거나 감독이 필요한 업종이 

아니므로, 등록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.  

사업자 등록 양식 외에도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 점점 더 많은 행정 기관에서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가 

제공되고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 시 중요한 부분은 독립적인 직업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. 이를 포괄적이고 

광범위하게 설명할수록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. 또한, 나중에 유료로 사업자 등록증을 

수정해야 할 필요가 대개 없게 됩니다. '부업'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. 

사업자 등록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.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독일 상공업법 

제 13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

화장품 사업자 등록에 대한 특이 사항 

화장품 판매업 직업군은 독일 수공업법의 부록 B 에 따른 장인업과 유사한 업종으로, 석사 자격증 (Meistertitel) 

없이도 가능한 업종입니다. 이에 따라 비교적 간단한 접근 조건이 적용됩니다. 일반적으로 지역 수공업 협회 

(Handwerkskammer)에 가입해야 하며, 나중에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 반면, 이 회원 자격을 

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또한, 독일 수공업법 제 113 조에 따르면 처음으로 

사업을 등록하는 창업자는 첫해에 회비가 면제됩니다.  

보건당국의 무단 점검: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위생이 최우선 

위생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전문적인 직업 수행에 필수적입니다. 따라서 관련 교육 또는 최소한의 교육은 

사실상 필수이며, 이 과정에서 실무 중심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. 위생 조치는 처음부터 일상적인 업무에 

통합되어야 하며, 고객은 암묵적으로 높은 수준의 청결을 기대합니다. 특히, 작업 도구의 소독과 예방 조치(예: 

특정 시술 시 보호 장갑 착용)는 매우 중요합니다. 창업자는 보건당국이 무단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

인지해야 하며,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다른 기관(예: 세무서)에도 통보됩니다. 점검 시 위생상 문제가 

발견되거나 고객이 이를 신고할 경우, 사업 허가가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물론, 경영 관련 지식도 

부족해서는 안 되며, 비용을 잘 관리하고 수요 상황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해야 합니다(고객의 입장에서 

매력적인 가격 설정 포함). 이에 대해서는 파트너 포털인 selbststaendig.de 에서 제공하는 추가 전문 기사를 

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. 

 


